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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원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열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탄압 분쇄하자"라는 힘찬 구호로 시작됐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20일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모였다. 또, 노무현 정부가 현재 노동 현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젠 오직 우리의 투쟁으로 현실을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12일 이후에도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중단, 파병 철회등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위원장의 발언에 참가자들은 더이상 죽이지 말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불량정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승원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 열사들의 죽음은 이 땅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힘있게 투쟁해 희망을 만들자"고 외쳤다.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고 결의했다. 
우리 노동조합도 중앙상집과 수도권 및 본사지방본부 조합간부 50여명이 참석 자본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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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아래 3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A4 한장 내외분량으로 보내주세요. 


● 향후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조합 건설과 조합간부(지부장)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 현장의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직장건설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 8대 집행부 출범후 10개월 동안의 평가와 향후 8대 집행부의 과제에 대해 


- 최우수 5명 : 10만원권 상품권


- 우수 10명 :  5만원권 상품권   


- 기  간 : 11월 6일 ~ 12일까지


  - 이메일 : sunet01@hanmir.com


- 팩  스 : 02-750-5404


[이벤트 2] 격려메시지나 따끔한 질책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3] 조합 홈페이지(� HYPERLINK "http://www.kttu.or.kr" ��www.kttu.or.kr�)에서 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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